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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10, 한국산 부품 조달 확대
KOTRA, 5월말 자동차․IT 부품 상담회 참가 … 경쟁력 높이 평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들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품조달을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5월 말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동차․IT 부품 수출 상담행사 참가를 위해 중국 

통신 분야 최초로 외국자본이 투입된 알카텔 상하이벨, 유럽 자동차부품 공급기업 2위인 컨티넨탈그룹, 중국 

컬러TV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창훙(長虹)전자 등 중국에서 분야별로 선두를 달리는 빅10기업들이 참가할 예

정이라고 5월26일 발표했다.

창홍전자는 아웃소싱 구매액이 7억5000만달러로 3분의 1에 달하는 2억5000만달러 상당을 한국에서 구매하

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알카텔 상하이벨, 컨티넨탈 등이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방한에서 

구매조달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31일부터 6월2일 서울에서는 <아시아 유력 전자․IT 초청상담회>, 6월 8-9일 <혁신 클러스터 유력바이

어 초청상담회>, 6월14일 <차이나 빅10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 상담행사가 개최된다.

황민하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대형 IT․자동차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하 본부장은 “부품소재는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서 “환율절상, 중국산 중간재의 맹추격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중국의 안정된 내수․수출기반, 글로벌기업의 

구매정책 변화 등을 감안할 때 2자리대 확대기조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진

병태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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